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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. 교리사 

는 성서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자기 방위 또는 입장의 표명을 

위해서 이루어진 흔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정당한 처리가 

없이 지나가 버릴 수 없다. 그런데 그리스도의 문가에 선 사람들에게 

교리가 관념화되어 일보도 전진 못하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.

나는 한 달 사이에 대구 계명대학, 서울여대，이화여대 등에서 

연속적인 집회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. 그런데 성서를 직접 삶 

과 관련시킬 때에는 쉽게 납득하다가도 질문에 들어가면 거의 80% 

이상이 교리적인 질문에 쏠린다. 많은 청년들은 교회, 아니 그 리 스 도  

교에 대해서 퍽 회의적이고 등한하다.

그런데 언젠지 모르게 교리적인데 사로 잡혀서 거기에서 정지돼 

있거나 또는 절대처럼 고수하고 있다. 그 교리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 

느냐고 물으면 말이 없다. 나는 지금 내게 의미 없는 재고품 같은 것 

은 버려 버리라고 해도 좀체로 납득하려 하지 않는다. 삶과는 유리된 

교리가 관념화되어 의식구조의 한 구석에 자리잡혀 화석이 되어버린 

것이다.

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면 생동한다. 그런 것을 좀처럼 버리지 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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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 그들이 그런 교리에서 풀려나게 하는 길은 역시 그 교리를 재 

해석해 주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. 그것에서 풀어 놓여지지 않고서는 

다른 것이 받아지지 않는다. 그런 질문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 

으며，이 질문은 많은 청년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예로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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